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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치과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생존의 시대에 접어든 2023년 치과계에
서 치과보험 청구는 치과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런 보험청구를 쉽게 도와주
는 좋은 청구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예전처럼 보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들
이 어느정도는 미리 청구착오에 대해 경고해 주어, 추후 삭감 당하지 않도록 알려준다. 프로그램들의 도움
으로 치과보험 청구는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는 보험청구도 AI가 탑재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고, 심평원의 AI가 알아서 삭감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 분명히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청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조건이 있으며, 이런점
들을 프로그램이 모든것을 알아서 반영 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험청구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
면, 모르는 사이에 청구를 놓칠수도 있으며, 뒤늦게 삭감당할수도 있다. 또한 정확한 치과 보험청구 지식
을 토대로 진료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아쉽지만, 예전에 비해 잦은 이직으로 
치과구성원이 더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치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치과보험 청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
어야, 구성원이 자주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아무리 보험 청구 프로그램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정교해지고, 정확해져도 아직은 모든것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아직은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 해라.
 오늘은 치과보험 청구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보험 지식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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